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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품 소재, 일본보다 중국이 위협적
중국, 세계시장 점유율 10.2%로 상승 … 일본 8.0%에 한국 4.2% 불과

부품ㆍ소재 분야에서 급성장해 온 중국이 일본보다 국내시장을 더 위협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.

산업연구원(KIET)이 5월1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, 중국은 2000-07년의 세계 부품ㆍ소재 시장 점유율에

서 한국과 일본을 제쳤다.

한국의 부품ㆍ소재 세계시장 점유율은 3.8%에서 4.2%로 완만하게 상승했고 일본은 11.7%에서 8.0%로 떨어

진 반면 중국은 3.5%에서 10.2%로 올랐다.

특히, 중국은 2006년부터 부품ㆍ소재 시장의 강국인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일본에서 반도체, 휴대폰 등 수출 주력품목의 핵심부품을 수입하는 한국은 중국의 급성장으로 기

존 시장을 빼앗기면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.

중국은 컴퓨터와 전자부품 시장점유율의 상승이 두드러졌고 한국은 전통적으로 강세였던 섬유소재에서 점

유율이 감소했다.

2000-07년 세계시장 점유율의 변화에 따른 경쟁 관계를 분석한 결과 금액을 기준으로 일본 부품ㆍ소재 수

출제품의 51.7%가 한국에 위협적이었지만 중국기업은 63.2%가 위협적인 것으로 조사됐다.

중국은 특히 섬유소재, 고무ㆍ플래스틱, 1차 금속, 컴퓨터 부품에서 한국이 점유한 세계시장을 잠식해온 것

으로 확인됐다.

중국의 부품ㆍ소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으로 해당분야의 산업기지를 이전했고

중국이 스스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완제품 조립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.

산업연구원 관계자는 “2000-07년 자료를 기준으로 했지만 현재에도 적용된다”며 중국, 일본의 제품과 차별

화해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 부품ㆍ소재의 개발과 고급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

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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